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와 

자살률 증가, 학교폭력과 청소년들의 범죄 및 윤리의식 부재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5년 ‘인성교

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인성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1]. 즉, 인성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인성 교육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2]. 

인성은 인간의 성품이나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을 의미한다[3].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는 인성발달에 필요한 

소양 및 가치, 공동체 의식에 대한 교육이 아직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와 취업 후 적응하지 못하는 

퇴사로 이어지고 있다[4].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성함양은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 및 직업의식을 가지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높은 수준의 인성을 필요로하는 보건계열 대학생에게 인성

은 짧은 기간에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공수업 외에 대학생들

의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전공만족은 전공교과를 공부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인 

즐거움과 본인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으로[5],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의 진로를 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다[6]. 자신이 현재 소속된 전공학과가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 및 미래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한다면 전공만족

도는 높게 나타날 것이며[7], 전공만족도가 높은 만큼 전공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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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된다. 하지

만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생각하지 않고 성적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전공에 대한 몰입 및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의사소통은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 의견을 이야기함으

로써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과정이다[9]. 병원에

서 환자의 말에 공감하고 소통하며, 신뢰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환자나 동료와의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10-12]에서는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 인성, 간호전문직관, 

주관적 행복감, 윤리적 민감성을 변수로 하였고, 치위생학과 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13-16]에서는 인성교육, 학교생활 적응, 

대인관계, 메타인지, 창의성을 변수로 하였다. 그 중 구[10]의 

연구에서는 공감, 연령, 자아존중감 등이 인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11]의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 공감, 인성, 간호전문직

관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해 인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10-16], 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진로결

정에 필요한 인성 및 의사소통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성과 전공만족 및 의사소통능

력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

고, 진로결정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더불어 올바른 직업

의식을 갖기위해 필요한 인성함양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15일까지 대전⋅충청지

역 소재의 보건계열 대학생 중 치위생과 학생과 치위생과가 

아닌 보건계열 대학생을 편의추출 하여 자기기입식 설문법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9.7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예측변수 

9개(인성, 전공만족도, 의사소통능력, 일반적인 특성)로 하였을 

때, 최소인원은 166명이고, 최종분석대상자는 175명이었다. 

2. 연구방법

일반적 특성 6문항, 인성 27문항, 전공만족도 11문항, 의사소

통능력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성은 김[17]의 연구도구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인성의 하위요

인은 자기관리, 개방성, 공감⋅소통, 협업, 시민적 덕성, 공동체 

의식을 포함하는 6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전공만족도는 송[18]

의 도구를, 의사소통능력은 이[19]의 도구를 본 연구내용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 전공만족도, 의사소통능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Cronbach’s α 는 인성은 0.894이었고, 전공만족도는 

0.784이었으며, 의사소통능력은 0.757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2.0 program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변수의 점수는 산술

평균을 실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성은 

t-검정(t-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분석하

였으며,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

는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변수의 평균점수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성, 전공만족도, 의사소통능력 정도는

<Table 1>과 같다. 5점을 기준으로 인성은 4.05점이었고, 전공만

족도는 3.70점이었으며, 의사소통능력은 3.55점이었다. 정규성

을 보여주는 왜도는 절댓값 3 미만, 첨도는 절댓값 10 미만이면 

정규분포에 근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모든 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인성 

정도는 학년(p=0.005), 계열(p=0.001), 학점(p=0.003), 경제 수

준(p=0.001), 대학생활 만족도(p=0.001)에서 차이가 있었다. 학

년은 ‘1학년과 2학년’보다는 ‘3학년과 4학년’에서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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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계열에서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학점은 ‘4.0점 이상’에

서 높게 나타났다. 경제 수준은 ‘높을 때’ 높게 나타났고, 대학생

활 만족도에서는 ‘만족’에서 높게 나타났다.

3. 변수 간 상관분석

보건계열 대학생의 변수 간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인성과 전공만족도(r=0.505), 의사소통능력(r=0.525)은 정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 전공만족도와 의사소통능력(r=0.543)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다. 인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전공만족도, 의사소

통능력을 설명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

인 특성은 더미 변수처리를 하였다.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1.844로 기준치 10을 넘지 않았고 Tolerance는 0.657-0.800로 

나타났으며(F=42.213, p=0.001), 분산 팽창인자(VIF)는 1.250- 

1.523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 만족도_덤2(치위생과/비

치위생과)(β=0.295, p=0.001), 의사소통능력(β=0.292, p=0.001), 

전공만족도(β=0.226, p=0.002)에서 관련성이 있었고, 그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 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설명

력은 40.3%이었다.

Variables Item Min Max Mean±SD Cronbach‘s α

Personality 27 2.15 4.81 4.05±0.49 0.894

Major satisfaction 11 1.55 5.00 3.70±0.62 0.784

Communication ability 15 2.07 5.00 3.55±0.48 0.757

<Table 1>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s N Understanding t or F (p*)

Gender Male  70 3.99±0.46 -1.434(0.154)

Female 105 4.10±0.50

Year 1  28 3.91±0.51a 4.420(0.005)

2  55 3.92±0.47a

3  69 4.17±0.48b

4  23 4.20±0.42b

Speciality Dental hygiene  66 4.06±0.53 3.438(0.001)

Non-dental hygiene 109 4.05±0.46

Grades ≤2.9  53 3.91±0.49a 4.835(0.003)

3.0~3.4  56 4.03±0.56a

3.5~3.9  39 4.09±0.35ab

≥4.0  27 4.33±0.38b

Economic level Upper  65 4.25±0.39b 10.470(<0.001)

Middle  73 3.98±0.44a

Lower  37 3.85±0.61a

College life Non-satisfaction  29 3.68±0.44a 10.470(<0.001)

satisfaction Average  48 3.84±0.43a

Satisfaction  98 4.27±0.41b

*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post-test Scheffe) for three
a,b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able 2> Level of sca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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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및 의사소통능력 

수준과 인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보건계열 

학생들의 인성은 4.05점으로 나타났고, 전과 노[1]는 3.49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범위가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과 노[1]는 한 대학의 특정 학과, 특정 학년만

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 범위의 차이가 있지만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높은 인성함양을 위해 대학에서는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전공동아리 활동, 지도교수 상담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전공만족도

는 3.70점으로 나타났고, 조[5]의 연구에서도 3.81점으로 나타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보건계열의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물질적인 직업적 가치 외에 윤리적 직업의식 및 직업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본인의 적성과의 차이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생활의 만족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준 조[5]의 연구

결과를 보면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직업 가치관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전공교육과정이 필요해 보인

다. 의사소통능력은 3.55점으로 나타났고, 나 등[20]의 연구에서

는 3.39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등[21]

의 연구에서는 3.13점으로 나타나 연구자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보건계열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의사소통능

력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보건계열 대학생은 임상실습 

등을 경험하며 다양한 환자, 동료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사소통능력을 갖추기 위해 교과과

정 및 비교과정 운영을 통하여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하고 있어서 높은 점수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은 학년에서 ‘3학년과 4학년’이 

높게 나타났고, 계열에서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학점은 

‘4.0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경제 수준은 ‘높을 때’ 높게 

나타났고,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만족’에서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10]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가 좋은 경우에 인성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가 

나타났고, 심과 방[22]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와 인성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10]와 

심과 방[22]의 연구결과를 보면 전공과 대학생활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점 및 인성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성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본 연구결과를 비교⋅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본 연구결과의 검증을 위해 추가적

인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 

만족도,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였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 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0.3%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와 남[23]의 연구결과에서도 인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학생활 만족도와 전공만족도 등이 

나타났고, 설명력은 48.0%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일치한 결과를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2.615 0.236 9.163 0.001

College life_dummy2(Average/Satisfaction) 0.289 0.0064 0.295 4.499 0.001 0.800 1.250

Major satisfaction 0.181 0.058 0.226 3.126 0.002 0.657 1.523

Communication ability 0.299 0.073 0.292 4.108 0.001 0.678 1.476

R2=0.414, Adjusted R2=0.403, F=42.213(p<0.001), Durbin-Watson: 1.844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persorality

Variables Personality Major satisfaction Communication ability

Personality 1

Major satisfaction 0.505** 1

Communication ability 0.525** 0.543** 1

**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3> Correlation of communication skills, major satisfaction, persorality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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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또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손과 엄[24]의 연구에

서도 인성에 미치는 요인으로 학생생활 만족도와 성적 등이 

유의하게 나타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선행 연구결과를 보면

[23,24], 보건계열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인성에 대학생활 

만족도가 모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에서

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취미에 

따른 동아리 활동이나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

하다. 더불어 의료분야에서의 높은 인성은 졸업 후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며, 직업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로써 보건계

열 학생의 더 나은 인성함양을 위하여 전공교육과정과 인성교육 

등의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편의 추출하여 연구된 결과로 보건계열 대학생의 

모두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성, 전공만족도 및 의사소통능력 수준의 정도를 파악하고 인성 

수준에 영향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데는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

서는 연구대상자 및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성과 전공만족 및 의사소통능

력 수준과 관련성을 파악하여 보건계열 학생의 인성함양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자료 수집은 2022년 3월 29일부터 

4월 15일까지 대전⋅충청지역 소재의 보건계열 대학생을 편의추

출 하여 175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성은 4.05점이었고, 전공만족도는 

3.70점이었으며, 의사소통능력은 3.55점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은 학년, 계열, 학점, 경제수준,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다(p<0.05).

3. 보건계열 대학생의 변수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인성과 

전공만족도(r=0.505), 의사소통능력(r=0.525)은 정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4.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 

만족도_덤2(치위생과/비치위생과), 의사소통능력, 전공만

족도에서 관련성이 있었고, 설명력은 40.3%이었다.

이상의 결과,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 만족도로 나타났고, 대학생활 만족도와 전공만

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공교육과정과 인성함양을 위한 대학

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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